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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tential role of dietary factors associated with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MetS) in

Koreans. The scoping review method was used to evaluate the studies that utilized the secondary data sets compri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and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2 and 2022 were identified using RISS, KISS, DBpia, PubMed, and ScienceDirect

databases. In all, there were 32 published articles on obesity and 119 on MetS. Obesity research included eight articles on

nutrients, 12 on food items/food groups, two on dietary patterns, nine on dietary behavior/eating habits, and one on the

dietary index. MetS studies comprised 34 articles on nutrients, 43 on food items/food groups, seven on dietary patterns, 25

on dietary behavior/eating habits, and 10 on the dietary index. Carbohydrates, alcohol, and coffee consumption were the

most frequently studied dietary factors for obesity and MetS. The primary areas of study were largely focused on nutrients

and food items/food groups. Thus, to overcome the paucity of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 of dietary patterns and dietary

indexes with obesity and MetS,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using the KNHANES and KoGES dat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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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전체 사망의

약 80%가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이처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

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와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식사 행동이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건강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하여 건강에 있어 식이 요인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만 19세 이상의 한국 성인에서 비만 유병률은 2007년

31.7%에서 2015년 33.2%로 증가한 이후, 2020년에는

38.3%로 조사되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만성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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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비만은 경제발전과 생활방식의 변화

가 맞물려 발생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개선이 쉽지 않은 질

환으로 알려져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또한 비만

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각종 퇴행성 질환을 야기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Yoon et al. 2008).

비만과 마찬가지로 한국 성인의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MetS) 유병률은 2020년 기준 20.6%로 전년 대

비 1.4%p 증가하였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2). 대사증후군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Choi et al. 2013; Her 2016b; Choi et al. 2020), 생활방

식의 변화에 따른 운동 부족과 고 열량 식사의 섭취는 체지

방 증가로 인한 염증반응 및 지방 독성을 유발하고, 더 나아

가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go et al.

2007). 또한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만성신부전 및 고혈압, 뇌

졸중,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

을 증가시키며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Isomaa et al. 2001).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의 하

나로 식이의 중요성이 보고되면서(Kim 2013), 식생활 요인

과 만성질환 간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

행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생활 요

인과 만성질환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의 영역은 최근으

로 올수록 점차 확장되고 있다(Lee et al. 2022).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및 정밀의료 시대로 들어서면서 방대한 데이

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 국민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

터의 개방과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건의료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질환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

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식품영양 분야에서는 내

용분석을 통하여 식품영양 분야의 연구 동향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연구(Lee et al. 2022),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으

로 커피와 대사증후군을 분석한 논문(Lee et al. 2016b), 한

국 성인에서 10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위험요인의 변화

를 탐색하는 논문(Lee et al. 2020) 등의 연구가 일부 수행

되었다. 하지만 최근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의 식이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

구동향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성인에

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비만 및 대

사증후군과 관련된 식생활 요인을 탐색한 연구 결과의 요약

을 통하여 한국인의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헌고찰

방법 중 스코핑 고찰(scoping review)은 연구 경향과 의미

있는 연구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연구 영역에 제

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연구를 모두 포함시켜 해당

영역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개념과 주요 근거를 검토하고, 그

유형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

다(Choi & Koh 2020; Lee at al. 2020). 스코핑 고찰은 아

직 통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광범위한 연구 영역의 개념을

정립하며, 각 연구들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

는 비교적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구 방법론이다(Levac et al.

2010; Munn et a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코핑 고찰

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인 국민건강

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KNHANES) 자료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 자료를 기반으

로 2012년도에서 2022년까지 총 11년간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식이 위험요인을 탐색한 학술논문의 연구동향을 확인

하고, 연구의 확장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스코핑 고찰의 절차

대규모 연구자료에 대한 핵심 사항과 근거의 종류, 연구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스코핑 고찰이

활용된다(Colquhou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비만과 대

사증후군 관련 식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의 경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rksey & O’Malley(2005)의 스코핑

고찰 5단계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세부 연

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단계: 연구 질문 설정

첫번째로 연구 질문의 도출은 연구목적과 연구질문을 연

계하고 명확하게 하는 단계이다. 스코핑 고찰에서는 검색전

략을 세우기 위한 연구 질문은 연구 영역에 대한 폭 넓은 이

해를 돕기 위해 광범위한 질문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rksey & O’Malley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 관련 있는 식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인유전체역학

조사사업 자료를 기반으로 식생활 요인과 비만 및 대사증후

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국내외 학술지 연구 동향을 파악하

고, 이를 통하여 추후 필요한 연구 방향과 영역은 무엇인가?’

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3. 2단계: 관련 연구 확인

문헌 검색은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수행된 연구

에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이용하여 식생활 요인과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살펴본 논문을 조사하였다. 자료검색

과정에서 검색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5개의 학

술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국내문헌 검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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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로는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Bpia

를 사용하였고, 국외문헌은 PubMed, ScienceDirect를 사용하

였다. 위 5개 학술 검색 데이터베이스(PubMed, ScienceDirect,

RISS, KISS, DBpia)에서 “비만”, “대사증후군”, “obesity”,

“metabolic syndrome”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을 실시하

였다.

4. 3단계: 연구 선택

연구 선택 과정 단계의 첫 번째 절차로 주제와 관련성 있

는 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

다음으로 논문의 원문을 확보하여 3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

로 검토하고 최종 연구대상 문헌을 선정하였으며, 검토 시

고려한 연구대상 문헌의 선정 및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1) 5개 학술 검색 데이터베이스(RISS, KISS, DBpia,

PubMed, ScienceDirect)에서 키워드(“비만”, “대사증후

군”, “obesity”, “metabolic syndrome”)로 검색된 연구

문헌

(2) 연구에 활용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종류가 국민건강

영양조사 혹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인 경우

(3) 한국 성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2) 배제 기준

(1) 5개 학술 검색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중복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

(2) 동물실험 연구, 중재 연구, 종설(review article), 초록

(학술대회 발표 초록 포함)만 열람 가능한 연구

(3) 노출요인은 식생활 요인으로 섭취한 식품의 종류와 섭

취 평가기준, 식행동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연구

(4) 종속요인은 질환(비만, 대사증후군)으로 질환 별 정의

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연구

(5) 상대적 위험도 추정치 및 95% 신뢰구간을 통하여 식

생활 요인-질환(비만, 대사증후군) 간 연관성 평가가 어

려운 연구

5. 4단계: 데이터 기록

검색된 논문은 서지 관리 소프트웨어(Endnote)를 이용하여

중복되는 논문을 제외한 후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문헌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논문의

제목과 초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문을 검토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문헌의 본문

을 검토하여 저자명과 출판연도, 연구설계, 참여자수와 참여

자의 연령(평균 또는 범위), 성별, 오즈비(odds ratio), 상대적

위험도(relative risk), 위험비(hazard ratio), 식생활 요인 유형,

질환 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Excel 파일에 정리하였다.

6. 5단계: 분석, 요약과 결과보고

마지막 5단계는 연구결과의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스

코핑 고찰은 관련 영역 연구의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Thomas 2017),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연구의 질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Arksey & O’Malley 2005; Levac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스코핑 고찰 방법의 절차에 따

라 연구를 선정 및 기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요약하여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의 일반적 특성

5개 학술 검색 데이터베이스(RISS, KISS, DBpia, PubMed,

ScienceDirect)에서 국문과 영문의 키워드를 각각 “비만”,

“대사증후군”, “obesity”, “metabolic syndrome”으로 검색하

였을 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발표된 연구 중 국

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하

여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을 살펴본 문헌은

비만 연구 총 13,679편, 대사증후군 연구 3,792편이었다. 먼

저, 학술 검색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 검색된 문헌(비만 5,504

편, 대사증후군 1,318편)을 제외하였고, 식생활 변수 및 질환

명과 질환을 정의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문헌

(비만 7,190편, 대사증후군 2,242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선

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문헌 1,066편(비만 953편, 대사증후

군 113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51편(비만 32편, 대

사증후군 119편)의 문헌을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Figure

1>.

2. 연구의 전반적 동향

1) 출판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

용하여 한국 성인의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식이 위험요

인을 탐색한 최근 11년간의 연구를 출판 연도별로 분석한 결

과는 <Figure 2>,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비만 관련 식생활 요인 분석 연구는 총 32편 중 2019년에

8편(25.0%)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고, 매년 꾸준하

게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대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 연구는 총 119편으로 2016년 이후에는 발표된 연구의

숫자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 18편

(15.1%)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2) 연구 설계 및 활용 자료원

분석 대상 문헌을 활용 자료원과 연구 설계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전체 151편 중 142편(94.0%)의 연구가 단면연

구로 조사되었다. 비만의 경우 모든 연구(총 32편)가 단면연

구로 수행되었으며, 대사증후군은 총 119편 중 110편(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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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면연구로, 나머지 9편(7.6%)은 코호트의 추적조사 자료

를 활용한 종단연구로 나타났다<Table 1>.

활용 자료원에 따라 분석 대상 문헌을 분류해보면 국민건

강영양조사를 활용한 경우가 130편(86.1%)으로 대다수를 차

지하였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21편(13.9%)으로 조사되었다. 질환별로는 비만의 경우 30편

(93.8%), 대사증후군은 100편(84.0%)의 연구가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비만 연구 2편(6.2%), 대사증후군

연구 19편(16.0%)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

탐색 연구의 대부분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

면연구의 형태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 주제 및 내용 분석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식생활 요인을

그 특성에 따라 영양소, 식품/식품군, 식사패턴, 식행동/식습

관, 식사지표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

였다.

비만 관련 연구 총 32편 중에서 영양소 8편(25.0%), 식품

/식품군 10편(31.3%), 식사패턴 3편(9.4%), 식행동/식습관 10

편(31.3%), 그리고 식사지표 1편(3.1%)이 연구되었다<Table

2>.

1) 영양소

(1) 탄수화물

비만과 영양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논문(8편) 중에서 가

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분야는 탄수화물 연구(3편)였다. Kim

et al. (2018c)은 탄수화물 질 지표(carbohydrate quality index,

CQI)로 탄수화물의 질과 비만 간의 음의 연관성을 보고 하

였다. 하지만 이외 연구에서는 탄수화물(Song et al. 2020)

및 총 당류(Seo et al. 2019b)의 섭취와 비만 유병 간 유의

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나트륨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비만 관련 영양소의 하나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부문은 나트륨으로, 관련 연구 3편 모두

유의적인 양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Cheon et al. (2017)의

연구에서 30세 이상 성인에서 나트륨을 하루 2 g 이하로 섭

취한 군에 비하여, 4-6 g 섭취한 군과 8 g 이상 섭취한 군에

서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 외의

19세 이상 성인 남성(Kim et al. 2015)과 19-64세 남성

(Song et al. 2013)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시 나트륨 섭

취와 비만 간의 유의적인 양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Figure 1> The flowchart of selecting studies for scop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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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영양소 관련 기타 연구로는 비타

민 C (1편)와 지방 대 탄수화물 섭취비에 관한 연구(1편)가

있었다. 식품을 통한 비타민 C 섭취량을 3분위수로 나누었

을 때, 비타민 C를 가장 적게 섭취한 군에 비하여 가장 많이

섭취한 군에서 비만 유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Jang et

al. 2021). 지방과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을 3

분위수로 나누어 비만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

성 모두에서 지방 대 탄수화물 섭취비가 적정 군에 비해 낮

거나 매우 낮은 군에서 비만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Shon et al. 2022).

<Figure 2>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per year

<Figure 3>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according to dietary factor characteristics



482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Vol. 37, No. 6 (2022)

2) 식품/식품군

(1) 우유 및 유제품

비만 관련 식품/식품군(10편)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

된 식품군은 우유 및 유제품으로 3편이 발표되었다. 우유를

1회 섭취분량 이상 섭취한 군에서 비만 유병 위험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고(Lee & Joung 2012), 저지방 또는 중지방 우

유의 경우, 섭취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하루 1잔을 섭취하는

군에서 비만의 유병 위험이 감소하였다(Lee et al. 2014). 또

한 Lee & Cho (2017)의 연구에서도 유제품 섭취가 높을수

록 비만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2) 탄산 및 가당 음료

비만과 탄산 및 가당 음료에 관한 연구는 총 2편으로,

Kim & Lee (2021)의 연구에서는 탄산 음료를 하루 10 mL

섭취한 여성에서 비만 유병률 증가와 유의적인 연관성을 보

였고, Shin et al. (2018)은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가당 쌀 음

료 등을 가당 음료로 정의하였고, 35-65세 성인 남녀 모두에

서 가당 음료의 섭취는 비만 유병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함을 보고하였다.

(3) 기타

비만과 관련된 기타 식품/식품군은 총 5편으로 커피(1편),

과일(1편), 시리얼(1편), 가공식품(1편), 패스트푸드(1편)에 관

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커피 관련 연구(Park & Lee 2019)에서는 커피의 종류에

상관없이 커피 섭취는 복부비만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식생활 요인으로 나타났고, 특히 믹스커피는 하루 2회

이상 섭취 시, 블랙커피의 경우에는 하루 1-2회 섭취하는 경

우 비만 유병과 양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과일을 주 1회

이하로 섭취한 군에 비해 하루에 1회 이상 섭취한 군에서 비

만 및 복부 비만 유병 위험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과

일 주스 섭취빈도는 비만 및 복부 비만과 유의적인 연관성

을 보이지 않았다(Choi et al. 2019). 시리얼 섭취는 비만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ung 2015), 여성에서 초

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을 통한 에너지 섭취가 많을

수록 비만 및 복부 비만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Sung

et al. 2021). Yoon et al. (2020)은 버거, 감자튀김, 피자 또

는 프라이드치킨 등의 패스트푸드를 1달에 1회 미만 섭취하

는 군에 비하여, 1달에 1-3회 이상 섭취하는 군에서 비만 유

병률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3) 식사패턴

식사패턴과 비만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총 3편

(Kim et al. 2012d; Kim et al. 2019a; Lee et al. 2019a)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reviewed articles according to study design and data sources

Study design and data source Obesity (n=32) Metabolic syndrome (n=119) Total (n=151)

Study design
Cross-sectional study 32 (100.0) 110 (92.4) 142 (94.0)

Longitudinal study 0 (0.0) 9 (7.6) 9 (5.9)

Data source
KNHANES 30 (93.8) 100 (84.0) 130 (86.1)

KoGES 2 (6.2) 19 (16.0) 21 (13.9)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GES,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n (%)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reviewed articles on obesity according to dietary factor characteristics (n=32)

Main category Subcategory

Nutrients 8

Carbohydrates 3

Sodium 3

Etc. (vitamin C, fat to carbohydrate ratio) 2

Food/food groups 10

Milk/dairy product 3

Sugar-sweetened beverage/soft drink 2

Etc. (coffee, fruit, cereal, ultra processed foods, and fast foods) 5

Dietary pattern 3
Factor analysis 2

Cluster analysis 1

Eating behavior/Dietary Habits 10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4

Eating out 2

Eating with others 2

Etc. (number of meals, %energy intake from breakfast) 2

Dietary Index 1 Nutrient adequacy ratio, mean adequacy rat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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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Kim et al. (2012d)의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을 통해

4개 식사패턴(백미와 김치 패턴, 고지방과 과자 및 커피 패

턴, 육류 및 알코올 패턴, 곡물, 채소 및 생선 패턴)을 도출

하였다. 4개 식사패턴 중 백미와 김치 패턴과 고지방 과자

및 커피 패턴은 비만 유병 여부와 양의 연관성을 나타냈다.

Lee et al. (2019a)은 요인분석을 통해 3개 식사패턴(건강식

패턴, 서양식 패턴, 불균형식 패턴)을 도출하였다. 불균형식

패턴의 요인점수를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요인점수가

가장 낮은 군에 비하여 가장 높은 군에서 근감소성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OR:

1.72, 95% CI: 1.05-2.80), 건강식 패턴과 서양식 패턴은 근

감소성 비만과 유의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4) 식행동/식습관

(1) 음주

비만 관련 식행동/식습관 연구(10편) 중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된 내용은 음주 관련 행동으로 4편이었다. 1회에 5잔 이

상(여성의 경우 4잔 이상)을 연속적으로 마시는 폭음이 한

달에 1번 이상인 경우 비만 유병률의 유의적인 증가와 연관

이 있었고(Kim & Song 2014), 만 19-39세 한국 여성에서

1회 평균 5잔 이상을 섭취하는 고위험 음주군에서 비만 유

병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wak et al.

2019). 반면 Kim & Lee (2017)은 폭음 여부와 비만 간 유

의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2) 외식

Kim et al. (2019b)은 하루 식사 중 외식의 비율(하루 외

식 빈도/하루 식사 빈도×100)이 51-100%인 여성에서 비만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Bak & Kim (2015)은 일주일

에 5번 이상 외식하는 군에서 비만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증

가함을 확인하였다.

(3) 식사동반인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는 군에 비해 혼자 식사하는 군

에서 비만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된 반면(Jeong

& Jang 2020), Kim & Chung (2019)의 연구에서는 식사

동반인과 비만 간의 유의적인 연관성을 보고하지 않았다.

(4) 기타

이 외에도 식사 횟수(1편), 아침식사를 통한 에너지 섭취

(1편)와 비만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면, Song

& Park (2015)의 연구에서는 하루 식사 횟수가 3회인 군에

서 비만 유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Jang et al. (2015)

은 아침식사를 통한 에너지 섭취가 1일 에너지필요추정량의

10% 미만 군에서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

하였다.

5) 식사지표

식사지표와 비만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Yoo et al.

2020)는 식사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의 하나인 영양소 적정 섭

취비(nutrient adequacy ratio, NAR)와 평균 영양소 적정 섭

취비(mean adequacy ratio, MAR)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근감소성 비만과 음의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사증후군 관련 연구 총 119편 중 영양소에 대한 연구가

34편(28.6%), 식품/식품군 37편(31.1%), 식사패턴 7편(5.9%),

식행동/식습관 31편(26.1%), 그리고 식사지표에 관한 연구가

10편(8.4%)이었다<Table 3>.

1) 영양소

(1) 탄수화물

대사증후군 관련 영양소 연구(34편)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영양소는 비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수화물로 총 11

편이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유

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 1편(Ha et al. 2018b)과, 남

성에서 양의 연관성을 보고하는 논문 3편(Song et al. 2014;

Kwon et al. 2018a; Ha et al. 2020a), 여성에서 양의 연관성

을 보고하는 논문 3편(Ahn et al. 2017; Byeon et al. 2019;

Cho & Choi 2021)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성인에서는 저

탄수화물 식이의 섭취는 대사 증후군과 유의적인 연관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18a). 총 당류를 통한 에너지

섭취는 남성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 위험과 유의적인 양의 연

관성을 나타냈다(Seo et al. 2019b).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Kim & Chang 2021)에서 식이섬유 섭취량과 대

사증후군 유병 간의 음의 연관성을 보고하였고, Song &

Song(2021)은 20대 이상 남성에서만 식이섬유 섭취와 대사증

후군 간 유의적인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2) 지방

30-74세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et al. 2016a)

는 지방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유병 간의 양의 연관성을 보

고하였고, 40-69세 성인에서 지방 선호 점수(fat liking

score)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Park et al. 2018). 장쇄 포화지방산(very long chain

saturated fatty acids)의 섭취가 대사증후군 유병과 음의 연관

성을 나타냄을 보고한 논문(Lee et al. 2015)도 있었다. 반면

40-64세 남성(Hur 2016a)과 20세 이상 성인(Park et al.

2016)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방 섭취와 대사증후군 간

의 유의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3) 단백질

대사증후군과 단백질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총 4

편이었고, 그 중에 양의 연관성을 보고하는 논문이 2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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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0-64세 남성(Jang et al. 2016)과 65세 이상(Oh & No

2018)에서 단백질 섭취와 대사증후군 유병 간의 양의 연관성

을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 남성에서 단백질의 절대량보다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통한 에너지 섭취의 비율이 대사증후

군과 유의적인 양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Paik et

al. 2020)가 있었으며,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섭취와 대사

증후군 유병 간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유의적인 연관

성을 보고하지 않았다(Chung et al. 2020).

(4) 칼슘

대사증후군과 칼슘 섭취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3편으로, 40세 이상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칼슘 섭취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논문(Woo et al. 2020)이 있었다. 반

면에 유제품 섭취가 없는 상태에서 식이 칼슘의 섭취는 비

만 남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Shin et

al. 2016), 과도한 칼슘 섭취(>1,200mg/일)가 남성에서 대사

증후군의 유병 위험이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었다(Kim et al. 2017a).

(5) 항산화영양소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항산화 영양소 섭취

와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모두 3편으로

대사증후군과 음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Park et al. 2015;

Kim et al. 2017b; Yoon et al. 2017).

(6) 기타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영양소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총 8편이었다. 식이 나트륨 칼륨비(Lee & Lee

2020), 칼륨 섭취(Shin et al. 2013a), 비타민 C 섭취(Kim

& Choi 2016), 폐경 여성에서 마그네슘과 구리의 섭취(Choi

& Bae 2013)는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과 음의 연관성을 보

고하였다. 또한, 25(OH)D 수준으로 정의된 비타민 D 결핍

<Table 3> Classification of the reviewed articles on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dietary factor characteristics (n=119)

Main category Subcategory

Nutrients 34

Carbohydrates 11

Fat 5

Protein 4

Calcium 3

Antioxidant nutrients 3

Etc. (energy intake, riboflavin, vitamin C, vitamin D, sodium, potassium, 

magnesium, copper)
8

Food/food groups 37

Coffee 10

Milk/dairy product 8

Alcohol 4

Fruit/vegetable 4

Kimchi 4

Soft drink/sugar-sweetened beverage 2

Etc. (rice, chocolate, egg, red and processed meat) 5

Dietary pattern 7
Factor analysis 3

Cluster analysis 4

Eating behavior/dietary habits 31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6

Eating with others 6

Nutrition labelling 4

Frequency of meals 3

Breakfast 2

Etc. (dietary behaviors, dietary control, frequency of food intake, food security, 

dietary factors, practicing healthy diet)
10

Dietary index 10

Korean Healthy Eating Index (KHEI) 3

Dietary Inflammatory Index (DII) 3

Mediterranean diet score (MDS) 2

Food-based Index of Dietary Inflammatory Potential (FBDI) 1

Plant based Diet Index (PDI) 1



스코핑 고찰을 통한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 연구 동향 485

과 대사증후군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 2편(Kim

et al. 2012c; Chon et al. 2014)과, 에너지 섭취량(Park et

al. 2021b), 리보플라빈 섭취(Shin & Kim 2019)와 대사증후

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 유병과의

유의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식품/식품군

(1) 커피

식품/식품군 부문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식품군은

커피로 총 10편이었다. 이 중에서 대사증후군과 음의 연관성

을 보인 논문이 4편이었는데, 하루에 두 잔 이상 커피를 섭

취하는 성인(Kim et al. 2012a)과 하루 3-4회의 커피 섭취는

대사증후군과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Kim & Je 2018).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1잔 이상의 커피 섭취

(Kim et al. 2016b), 하루 3잔 이상의 커피 섭취(Kim et al.

2018f)는 대사증후군과 음의 연관성을 나타냈다. 다만, 섭취

하는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연관성에 차이를 보였는데, 인스

턴트 커피믹스의 섭취는 대사증후군 유병률과의 양의 연관

성을 보고한 연구(Kim et al. 2014a)가 1편 있었고, 나머지

연구에서는 커피와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 간의 유의적인 연

관성을 보고하지 않았다(Kim 2017; Shin et al. 2017; Kim

et al. 2018d; Song et al. 2016; Lee et al. 2019b).

(2) 우유 및 유제품

대사증후군과 관련 식품/식품군 연구 중 커피 다음으로 많

은 연구가 발표된 식품군은 우유 및 유제품으로 총 8편의 연

구가 있었다. 우유 및 유제품의‘1일 1회 이상’ 섭취는 19-64

세 성인(Lee & Joung 2012; Hwang & Han 2020)과 19

세 이상 성인 여성(Lee & Cho 2017), 성인 남성과 노인

(Jin & Je 2021)에서 대사증후군과의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거나(Shin et al. 2013b), 유

제품의 많은 섭취(Kim & Kim 2017)가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oon et al. (2017)

의 연구에서는 우유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우유를 섭취하는

경우 대사증후군과 음의 연관성을 보였으나, 저지방 우유의

섭취는 유의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Park & Kim (2017)의

연구에서 역시 유제품과 대사증후군 간의 유의적인 연관성

을 보고하지 않았다.

(3) 알코올

식품/식품군 부문에서 알코올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총 4편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할

수록(Im et al. 2012) 혹은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이 30 g

이상인 경우(Kim et al. 2014b; Park et al. 2019) 대사증후

군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4) 과일 및 채소

과일 및 채소와 관련된 연구는 총 4편으로, 18세 이상 성

인에서 채소 섭취는 대사증후군과 음의 연관성을 보였고

(Nguyen et al. 2022), 채소 섭취와 총 채소 및 과일 섭취가

폐경 후 여성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Hong & Kim 2017). 40-64세 남성을 대상으로

하루 과일 섭취량을 100 g 증가시켰을 때 대사증후군 유병

률은 감소했지만, 하루 채소 섭취량은 대사증후군과 유의적

인 연관성이 없었고(Her 2017), 40-69세 성인을 대상으로 과

일의 많은 섭취(≥4 servings/day)는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 감

소와 유의적인 연관성이 있는 반면, 채소의 섭취와는 연관성

이 없었다(Lim & Kim 2020).

(5) 김치

대사증후군과 김치 섭취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총 4

편이었고, 음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는 1편, 양의 연관성은

1편, 그리고 김치 섭취와 대사증후군 간에 유의적인 연관성

이 없다고 보고한연구는 2편이었다(Kim et al. 2016a; Yoo

et al. 2017). 단면연구에서 성인 여성의 경우 김치 섭취량이

가장 적은 군에 비하여 가장 많은 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

병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지만(Kim et al.

2018a),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김치 섭취 빈도

에 따라서 1일 3회 이상 김치를 섭취하는 여성에서 대사증

후군 발생 위험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Seo

et al. 2019a).

(6) 청량 및 가당 음료

성인 여성에서 높은 수준(≥4 times/week)의 청량 음료

(Chung et al. 2015) 및 가당 음료의 섭취(Shin et al. 2018)

는 대사증후군과 양의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기타

기타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식품(쌀, 초콜릿, 달걀, 적색

육 및 가공육)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총

5편이었다. 쌀의 섭취와 대사증후군 간의 유의적인 연관성은

보고되지 않았으며(Son et al. 2013; Song et al. 2015), 초

콜릿 섭취의 경우 초콜릿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초

콜릿을 섭취하는 사람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낮았다(Kim

& Jeon 2021). 달걀과 대사증후군 간에는 음의 연관성을 보

였으며(Woo et al. 2016), 적색육 및 가공육 섭취는 대사증

후군과 양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Choi & Shin

2022).

3) 식사패턴

식사패턴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은 총 7편

이었고, 이 중 3편의 연구에서 대사증후군과 유의적인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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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식사패턴을 보고하였다. Kang & Kim (2016)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식사패턴 중 하나인 전통

식 식사패턴과 Dennis et al. (2017)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음료패턴 중 탄산음료 패턴과 주류 패턴은 대

사증후군 유병률과 유의적인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 반면에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정의한 식사패턴

군집 중에서 백미를 주로 섭취하는 군집에 비해 콩과 잡곡

을 주로 섭취하는 군집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 위험이 감소

하였다(Ahn et al. 2013).

4) 식행동/식습관

(1) 음주

대사증후군 관련 식행동/식습관 연구에서 음주에 대한 연

구가 6편으로 가장 많았다.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

상 폭음을 하는 경우(Im et al. 2014),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인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로 측정한

점수가 높은 중년 남성(Ryu & Kim 2013), 높은 음주량과

빈번한 폭음(Lee 2012), 주 4회 이상의 음주 빈도(Lee &

Jang 2021)는 대사증후군과 유의적인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

빈번한 알코올 섭취와 음주 시간당 높은 알코올 섭취량은 남

성에서, 음주 세션당 알코올 섭취량은 여성에서 대사증후군

의 유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Oh et al. 2018), 폭음과

음주빈도 여부에 따라 4개의 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남성에

서 빈번한 폭음과 여성에서 폭음 없이 잦은 음주는 대사증

후군 유병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Lee & Ryu 2022).

(2) 식사동반인

식사 동반인과 대사증후군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은

총 6편이었고, 이 중에 3편은 식사동반인이 없는, 즉 혼자 먹

는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보고하였으

며(Kim et al. 2018b; Kwon et al. 2018b), 특히 남성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Kim & Chung 2019).

(3) 영양표시

영양표시 인지, 독해, 활용 여부와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

성을 분석한 연구 4편에서 일관되게 영양표시를 읽는 군에

비하여 영양표시를 읽지 않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2b;

Kang et al. 2013; Jin et al. 2019; Cho et al. 2021).

(4) 식사빈도

대사증후군 관련 식행동/식습관 연구 중에 식사빈도에 대

한 연구는 총 3편으로, 매일 불규칙한 식사를 한 폐경 여성

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의 규칙적인 식사를 섭취하는 여성보

다 대사증후군 유병의 위험이 더 높았고(Song et al. 2021),

적은 식사 빈도는 한국 남성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Jung et al. 2017). 또한 2일전 아침, 점심,

저녁식사와 1일전 아침, 점심, 저녁식사 모두 실시한 경우를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한 것으로 정의했을 때, 규칙적인 식사

여부는 대사증후군과 유의적인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Ko

et al. 2013).

(5) 아침식사

유제품과 시리얼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섭취하는 것은 대

사증후군의 유병률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던 반면(Yoo et al.

2014), 아침식사 여부는 대사증후군과 유의적인 연관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Jung et al. 2020).

(6) 기타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은 대사증후군 관련 기타 식행동/식

습관 연구(10편)로는 가구 유형(Kim 2018; Lee & Shin

2021), 식품의 섭취빈도(Park et al. 2017a), 식품안정성(Lee

2022), 완경 여성을 대상으로 외식빈도, 영양교육 여부(Park

et al. 2021c), 식이 조절 상태(Lee & Choi 2020), 거주 지

역(Ha et al. 2020b), 식사 습관(Bang 2019), 건강 식생활

실천여부(Bae 2016), 식이지침 실천(Park et al. 2012) 등

다양한 식행동/식습관과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자 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5) 식사지표

대사증후군 관련 식사지표(10편)는 비만의 경우에 비하여

다양하게 연구가 수행되었다. 식생활평가지수(Korean Healthy

Eating Index, KHEI)는 20-64세(Park et al. 2021a)와 20-

59세 성인(Choi et al. 2022)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음의

연관성을 보였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하

여 40-69세 성인을 대상으로 식생활평가지수와 대사증후군

발생 간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Shin & Lee 2020). 식사

성 염증 지수(Dietary Inflammatory Index, DII)와 대사증후

군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3편의 논문에서 양의 연관성(Kim

& Sohn 2016)을 보였는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강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었다(Kim et al. 2018e; Khan et al.

2020). 19세 이상 성인에서 Plant based Diet Index(PDI)는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음의 연관성을 나타냈다(Kim et al.

2021). 이 외에도 식품 기반 식사성 염증 지수(Food-based

Index of Dietary Inflammatory Potential, FBDI)(Na et al.

2019)와 Mediterranean Diet Score(MDS)(Kim & Je 2018;

Shin & Lee 2019)를 활용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국내 보건

의료 빅데이터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한국인유전체역학조

사사업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 성인의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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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식생활 요인을 분석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스코핑 고

찰 방법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5개 학술 검색 데

이터베이스(PubMed, ScienceDirect, RISS, KISS, DBpia)에

서 “비만”, “대사증후군”, “obesity”, “metabolic syndrome”

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 대상 문헌의 선정 및 배제 기준

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151편의 논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연도별로 논문 수를 분석해 보면, 비만 관련 식

생활 요인 연구는 총 32편으로 2019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대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 연구는 총 119

편으로 2018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비만 및 대

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년 꾸준하게 발

표되고 있었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연구 설계

유형 및 활용 자료원에 따라 분류해 보면 비만 관련 식생활

요인 연구는 모두 단면연구의 형태였으며, 대사증후군의 경

우 119편 중 110편의 연구는 단면연구, 9편은 종단연구로 나

타났다. 활용 자료원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

한 연구가 식생활 요인-비만 연구의 경우 30편(93.8%), 식생

활 요인-대사증후군 연구의 경우 100편(84.0%)이었다. 비만

2편(6.2%), 대사증후군 19편(16.0%)의 연구는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면연구의 형태로 수행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단면연구의 경우 식생활 요인과 질환 간

인과적 관련성(Solem 2015)을 밝힐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

으므로 코호트의 추적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종

단연구의 활발한 수행을 통해 만성질환 발생과 인과적 관련

성을 보이는 식생활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보다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

성질환 관련 식생활 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겠다.

둘째, 비만과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식생활

요인을 영양소, 식품/식품군, 식사패턴, 식행동/식습관, 식사

지표의 5가지로 범주화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으로는 식품/식품군 대상 연구

(비만 10편, 대사증후군 37편)가 가장 많았으며, 비만의 경우

식사지표 연구(1편), 대사증후군의 경우 식사패턴 연구(7편)

가 가장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셋째, 비만 관련 식생활 요인 분석 연구에서는 영양소 연

구 8편 중에서 탄수화물과 나트륨의 비만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가 각각 3편, 식품/식품군 10편 중에서는 우유 및 유제

품군에 관한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식사패턴 연구는 3편, 식행동/식습관 관련 연구 10편 중에서

음주 행동 연구가 4편으로 가장 활발하였으며, 식사지표는

NAR과 MAR을 활용하여 식사의 질을 평가한 연구 1편이

발표되었다.

넷째, 대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 분석 연구에서는 영양

소 연구 34편 중에서 탄수화물과 대사증후군 연관성을 확인

한 연구가 11편, 지방 관련 연구 5편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비타민과 무기질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 식품/식품

군 연구 37편 중에서는 커피에 관한 연구가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과일 및 채소, 김치, 가당 음료, 적색육 및

가공육 등 다양한 식품군의 섭취와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성

을 확인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식사패턴 연구는 7편으로 요

인분석 접근을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식행동/식습관

관련 연구(31편)의 경우 음주와 식사동반인에 관한 연구가

각 6편, 영양표시 인지, 독해, 활용 여부 연구 4편 등의 순으

로 발표되었다. 식사지표 연구의 경우, 비만 관련 연구에 비

하여 다양한 식사지표가 활용되었는데 KHEI와 DII 등의 식

사지표와 대사증후군 간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가 발표되었

다. 이렇듯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을 탐색한

연구의 경우 비교적 넓은 범위의 영양소와 식품/식품군 연구

가 수행되었다. 반면에 식행동/식습관, 식사지표를 활용한 연

구는 제한적이며, 식사패턴 역시 요인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접근 방법 및 식생활 변수를 활용

한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한국인유전

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만 한정하여 스코핑 고

찰을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 질환 역시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대표적인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국인에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관련 식생활 요인 연구를 총괄적으로 파

악하고자 한 첫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문헌을 만 19세 이상의 한국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로 한정하였는데, 최근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

과 청소년에서 역시 만성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

으므로 성인 이외의 생애주기로 범위를 확장한 연구동향 분

석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동향을 분석

하기 위해 적용한 스코핑 고찰은 문헌의 질 평가를 수행하

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나(The Joanna Briggs Institute

2015), 스코핑 고찰은 기존에 발표된 문헌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과 재해석이 가능한 문헌고찰 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

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관심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표

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한국인유전

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중심으로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 밀

접한 연관성이 있는 식생활 요인을 탐색한 연구를 고찰하였

다. 다양한 식생활 요인을 범주화하여 식생활 요인의 유형별

연구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하여 관련 분야 연구

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특성과 범위 등을 정리하여 향후 한

국인의 만성질환 관련 식생활 요인 탐색을 위한 연구의 방

향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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